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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중부발전, 글로벌 인프라 기업 GE 와 

상호 업무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[MOU] 체결 
 

 

2015 년 4 월 1 일, 서울 – 한국중부발전(주)(사장 최평락)은 GE 와 4 월 1 일(수)[현지시간 3 월 31 일 

12 시 30 분] 미국 뉴욕주(州) 스케넥터디에 위치한 GE 발전사업부 본사에서 양사간 업무협력을 위한 

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. 

 

중부발전은 국내에 발전설비 8,434MW 를 보유한 발전공기업으로써 국내 전력공급의 9%를 

담당하고 있고, 지난 3 월 21 일 보령화력 발전소 3 호기 세계최장 5,500 일 무고장 운전기록달성, 

3 월 12 일에는 국내 최초기술로 개발된 1,000MW 급 초초임계압 신보령화력 발전소 1 호기 

수압시험을 완료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기술을 보유한 발전 

전문회사이다. 

 

또한, GE 는 1878 년 설립이후 에너지, 항공, 운송, 헬스케어,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

인정받는 인류기업으로써 그 명성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. 특히, 발전 분야에서는 복합효율 

61%의 세계 최대용량, 최고효율 가스터빈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발전설비 및 서비스 

전문회사이기도 하다. 

 

이번에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(MOU)를 통하여 양사가 보유한 분야별 전문기술 공유를 통한 

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하여 �신규로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분야에 대한 협력, 

�복합발전소의 Repowering 과 관련한 공동조사 및 수행, �수명연장이 도래한 노후 발전소의 

성능향상을 위한 협력, �신흥시장 개발‧참여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. 

 

향후,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는 상호협력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경영그룹과 실무그룹 협의회를 

구성하여 업무협력 구체화를 위한 협력분야 개발, 계획,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 


